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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1:11–20 records the appearance of Gavri’el to 

Zechariah while he ministers in the Temple. The 

message announces the coming birth of Yohanan 

(John), the forerunner who will prepare the way for 

redemption. Yet Zechariah responds with hesitation, 

and as a result he is struck silent until the child is 

born. This moment is not isolated. It stands within a 

larger biblical pattern where divine visitation, 

priestly service, holy fear, and miraculous birth 

converge before a major redemptive transition. 

누가복음 1:11–20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한다. 그 

메시지는 구속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 요하난(요한)의 

탄생을 선포한다. 그러나 스가랴는 주저하며 

반응하였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침묵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구속의 

큰 전환 이전에 나타나는 신적 방문, 제사장적 섬김, 

거룩한 두려움, 기적적 출생이 서로 연결되는 성경 

전체의 패턴 안에 서 있다. 

 

Core Passage  / 핵심 본문 

In Luke, the angel appears “on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The location is significant. Incense 

represents prayers ascending before יהוה. Zechariah is 

not merely performing ritual duty; he stands between 

heaven and earth as an intercessor. The moment the 

incense rises, revelation descends.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향단 우편”에 나타난다. 이 

위치는 중요하다. 향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한다. 스가랴는 단순히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다. 향이 올라가는 순간 계시가 

내려온다. 

Yet the revelation produces fear. Luke says Zechariah 

was “troubled” and fear fell upon him. This reaction 

mirrors the Torah pattern: whenever divine holiness 

draws near, human weakness is exposed. 

그러나 그 계시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누가는 

스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하였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토라의 패턴과 같다. 신적 거룩함이 가까이 

올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The angel declares that his prayer has been heard and 

that Elisheva will bear a son. Like many covenant 

births in Scripture, the child is born not through 

ordinary human strength but through divine 

intervention. 

천사는 그의 기도가 들려졌으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성경의 많은 

언약적 출생처럼, 이 아이 역시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신적 개입을 통해 태어난다. 

 

Torah Layer — Numbers 4:21–7:89 

Numbers 4–7 centers upon the ordering of holiness 

around the Mishkan. Every tribe, every Levite 

family, every vessel, and every act of transport is 

carefully assigned. Holiness cannot be approached 

casually. The closer one comes to the Presence, the 

greater the precision required. 

민수기 4–7장은 성막 주변의 거룩함의 질서를 

중심으로 한다. 각 지파와 레위 가문, 모든 기구와 

운반 행위가 세밀하게 지정된다. 거룩함은 가볍게 

접근될 수 없다. 임재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정확성이 요구된다. 

The sons of Kehat are warned not to touch the holy 

objects lest they die (Num. 4:15). The Mishkan is a 

realm where life and death meet. Divine nearness is 

glorious, but it is also dangerous when approached 

improperly. 

고핫 자손들은 거룩한 기구를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다(민 4:15). 성막은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영역이다. 신적 가까움은 

영광스럽지만, 잘못 접근하면 위험하기도 하다. 

This background illuminates Luke 1. Zechariah is 

functioning within this priestly world. The incense 

altar belongs to the same sacred system established in 

the wilderness. The fear that falls upon him reflects 

the ancient awareness that standing before YHWH is 

never ordinary. 

이 배경은 누가복음 1장을 밝히 보여 준다. 스가랴는 

바로 이 제사장적 세계 안에서 섬기고 있다. 향단은 

광야에서 세워진 동일한 거룩한 체계에 속한다. 

그에게 임한 두려움은 야훼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고대의 인식을 반영한다. 

Numbers 7 culminates with Moshe hearing the divine 

voice speaking from above the Ark between the 

cherubim (Num. 7:89). Revelation emerges from the 

Holy Place. Likewise in Luke, revelation comes 

while priestly ministry is taking place before the 

Presence. 

민수기 7장은 모세가 그룹들 사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장면으로 절정에 이른다(민 

7:89). 계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계시는 임재 앞에서의 제사장적 

섬김 가운데 임한다. 

 



Prophetic Layer — Judges 13:2–25 

Judges 13 tells of another miraculous birth 

announcement: the birth of Shimshon (Samson). 

Manoach’s wife is barren, and the Messenger of 

YHWH appears to announce that a deliverer will 

be born. 

사사기 13장은 또 다른 기적적 출생 예고를 기록한다. 

바로 삼손의 탄생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선언한다. 

The similarities with Luke 1 are striking. In both 

accounts, an angelic visitation interrupts ordinary 

life. In both, a barren couple receives a promise. In 

both, the child is dedicated before birth. In both, 

fear accompanies revelation. 

두 이야기의 유사성은 매우 놀랍다. 두 사건 모두 

천사의 방문이 일상의 흐름을 끊는다. 두 경우 모두 

불임의 부부가 약속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계시와 

함께 두려움이 따른다. 

Manoach fears death after encountering the 

Messenger of YHWH, saying, “We shall surely die, 

because we have seen Elohim.” This reflects the 

same theology found in Numbers and Luke: 

holiness exposes mortality. 

마노아는 야훼의 사자를 만난 후 “우리가 엘로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민수기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신학을 반영한다. 거룩함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드러낸다. 

Yet the birth of Shimshon signals the beginning of 

deliverance from the Philistines. Likewise 

Yohanan’s birth signals the beginning of a greater 

redemption preparing the way for Messiah. 

그러나 삼손의 탄생은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을 알린다. 마찬가지로 요하난의 탄생 역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더 큰 구속의 시작을 알린다. 

 

Hidden Connection / 숨겨진 연결 

One of the deepest connections between these passage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ilence and preparation. 

Zechariah becomes mute after doubting the angelic word. 

His silence is not merely punishment; it is preparation. 

Before the prophetic voice can emerge through Yohanan, 

the old priesthood must enter silence. 

이 본문들 사이의 가장 깊은 연결 중 하나는 

침묵과 준비의 관계이다. 스가랴는 천사의 

말씀을 의심한 후 말하지 못하게 된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준비이다. 

요하난을 통한 예언자의 음성이 나오기 전에, 옛 

제사장 체계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Numbers 4–7 repeatedly emphasizes ordered waiting, 

guarded movement, and careful preparation before the 

Presence. Judges 13 likewise unfolds through hidden 

preparation before deliverance appears publicly. 

Redemption often begins in silence before it erupts into 

history. 

민수기 4–7장은 임재 앞에서 질서 있는 기다림과 

보호된 움직임, 세심한 준비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사사기 13장 역시 구원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숨겨진 준비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 구속은 종종 역사 속에 드러나기 전에 

침묵 가운데 시작된다. 

Yohanan himself will later become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But before the voice comes, silence must 

first descend upon the priest. 

요하난은 훗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그 음성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장 위에 

침묵이 내려와야 했다. 

 

Final Synthesis / 최종 종합 

Luke 1:11–20 reveals that the coming of redemption 

follows the ancient wilderness pattern. The Presence 

still speaks from the holy place. Priesthood still 

matters. Fear, holiness, and divine order still 

surround revelation. 

누가복음 1:11–20은 구속의 도래가 여전히 광야의 

고대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임재는 

여전히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신다. 제사장직은 

여전히 중요하다. 두려움과 거룩함, 신적 질서는 

여전히 계시를 둘러싸고 있다. 

Numbers teaches that holiness requires preparation. 

Judges teaches that deliverers are born through 

miraculous intervention. Luke reveals these streams 

converging in the birth announcement of Yohanan. 

민수기는 거룩함이 준비를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사기는 구원자들이 기적적 개입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친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흐름들이 요하난의 출생 예고 안에서 하나로 

합쳐짐을 보여 준다. 

The silence of Zechariah becomes the womb of 

prophecy. Out of priestly stillness emerges the voice 

that will prepare the way for Messiah. 

스가랴의 침묵은 예언의 태가 된다. 제사장적 고요함 

속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음성이 나타난다. 

 

 



Mussar 

Holiness requires reverence. One cannot stand near the 

Presence casually. 

거룩함은 경외를 요구한다. 누구도 임재 가까이에 

가볍게 설 수 없다. 

Divine silence is not always abandonment. Sometimes 

YHWH silences a person in order to prepare a deeper 

word within them. 

신적 침묵은 항상 버림이 아니다. 때로 

야훼께서는 사람 안에 더 깊은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 침묵하게 하신다. 

Redemption often begins invisibly before it becomes 

visible publicly. 

구속은 종종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The wilderness order of Numbers teaches that spiritual 

life requires discipline, structure, and guarded holiness. 

민수기의 광야 질서는 영적 삶에 훈련과 구조, 

보호된 거룩함이 필요함을 가르친다. 

Like Zechariah, a person may need to stop speaking 

before truly hearing the voice of יהוה. 

스가랴처럼, 사람은 여호와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전에 먼저 말하기를 멈추어야 할 수도 있다. 

 


